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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들도 3D게임 만들다” 동명대 Do-ing SW challenge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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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조미경)가 총상금 520만원 규모로 SW 비전공자

들도 함께 참여해 시행한 메타버스기반 3D게임 프로그램 개발대회(Do-ing SW Challenge) 시상을

최근 완료했다. 지난 7월 27일 시상식에서, SW전공자와 비전공자 각각 최우수상 1팀(상금 100만원),

우수상 2팀(상금 50만원), 장려상 2팀(상금 30만원)이 수상했다,

SW 전공자 트랙에서는 정보보호학과 ‘Studio HaeRyu’팀이 최우수상을, 게임공학과 ‘UPTRAND’팀과

AI학부의 ‘이겼조’팀 우수상을, 게임공학과 ‘경사다’팀과 컴퓨터공학과의 ‘민채’팀은 장려상을 수상했

다.

SW 비전공자 트랙에서는 기계공학과 ‘정극원’팀이 최우수상을, 기계‧로봇공학과 ‘동명대 오락단’팀

과 유아교육과의 ‘육안’팀이 우수상을, 간호학과 ‘문과의 반란’팀과 시각디자인학과의 ‘브릭스 컴퍼

니’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비전공자들로 구성된 팀으로도 게임의 완성도가 전공자 못지않은 실력

을 보여, 큰 호평을을 얻었다.

이 대회를 함께 진행한 국내 메타버스 강자 ㈜레드브릭 관계자는 별도 집중 교육 없이 메타버스 플

랫폼 활용법 교육만으로 수준 높은 3D 게임들이 시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명대 조미경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전공 여부를 떠나,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3D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SW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비전공자들도 함께 참여한 새로운 시도로 동명대 재학생이면 모두 팀을 구성해 자신들의 프로

그램 개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Challenge인 이번 대회(6월 22일 ~ ６월 30일)에는 총 27개팀(55

명)이 참가하였다.

동명대는 2018년부터 SW중심대학으로 지정되어 지역 사회 SW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부터

컴퓨터공학과, 게임학부(게임공학과, 게임그래픽학과), 소프트웨어학과로 개편될 SW전공학과의 인

재 양성과 동남권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다.




